와시의 미래

2014년, 혼미노시 제작 기법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록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년에 값이 싼 목재 펄프 제품에 밀려 데스키 와시의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서 와시 업계는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전통적인 와시 제작 기술을 지키고 와시 장인 연수생을 받아들여 기술 지도를 하는 ‘혼미노시보존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혼미노시보존회의 연수생이 혼미노시 장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현재 혼미노시 공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불과 여섯 군데인데, 지자체와 일본 정부에서는 그 수를 늘리고 전통 공예품이나 범용성이 높은 소재로서 혼미노시를 보급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노시에서는 고향 납세로 모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혼미노시 계승자 육성 기금을 설립하고 후계자 육성 비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와시 장인과 도구 장인의 연수비를 일부 부담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와시 공예 전시회에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미노시는 현재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미국)과 영국 박물관(영국), 루브르 박물관(프랑스) 등 세계의 저명한 기관들이 소유한 귀중한 미술품이나 서적의 보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는 상장 용지에도 미노와시를 사용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년)까지 와시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이실을 재료로 짠 종이천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금실과 은실을 섞은 직물에는 종종 금이나 은을 입힌, 와시로 만든 종이실이 사용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812년)에 접어들면서 면이나 비단, 울, 화학섬유가 보급되어 와시를 사용한 직물 생산이 쇠퇴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강도와 유연성, 통기성, 매끈한 감촉 등으로 인해 섬유 회사가 와시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시는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코팅이나 가공을 하여 방수지나 단열재,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종이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